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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미를 경험하는 사람은 많지만, 멀미의 치료 및 예방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고 있다. 또

한, 실차 혹은 실차 기반의 시뮬레이터로부터 유발된 멀미 관련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

는 실차 기반 시뮬레이터로부터 유발되는 멀미의 예방 효과를 탑승자 멀미도에 따라 검증한다. 20명의 

실험 참가자는 within subject-design으로 차량 시뮬레이터에 각각의 멀미 예방 향기가 설치된 실험군 

4회와 멀미 예방 향기가 설치되지 않은 대조군 1회를 경험했다. 독립 변수인 멀미 예방 향기는 선행연

구를 통해 페퍼민트향, 페퍼민트와 버가못 조합향, 진저향, 진저와 라벤더 조합향으로 구성되었다. 종

속 변수는 PPG 기반의 LF/HF (Low Frequency/High Frequency)와 GSR 기반 AmpSum (발생한 SCR 

amplitude의 합산)이다. 실험 참가자는 완전 자율주행으로 설계된 차량 시뮬레이터의 운전석에 탑승하

여, 약 20분간 주행했다. 주행 중 실험 참가자는 정면 스크린을 응시했으며, 1분에 한 번씩 구두로 

MISC(Misery SCale)에 응답했다. 또한, 실험 참가자의 PPG, GSR 데이터를 취득했다. MISC 점수를 기반

으로 멀미를 적게 느낀 그룹, 보통 느낀 그룹, 많이 느낀 그룹으로 나누었다. 그리고 그룹별로 대조군 

대비 멀미 예방 효과를 향기별로 비교 분석했다. 멀미를 적게 느낀 그룹에서, 대조군 대비 페퍼민트와 

버가못의 조합향의 LF/HF와 AmpSum이 낮았다. 멀미를 많이 느낀 그룹에서, 대조군 대비 진저향의 

AmpSum이 낮았다. 페퍼민트와 버가못의 조합향은 멀미를 적게 느끼는 사람에게 멀미 예방 효과가 있

고, 진저향은 멀미를 많이 느끼는 사람에게 멀미 예방 효과가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멀미 예방 인

자와 실험 결과는 추후 차량 멀미 예방 기술에 대한 선제 연구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 

 


